
석유화학, 통상마찰 가능성 4위!
무역협회 , 2003년 통상환경 전망 설문 … 경제블록화 대비 시급해

민간 기업들이 2003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정책으로 FTA 등 경제블록화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

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무역협회(회장 김재철)가 127개 기업과 해외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<2003년 통상환경 전망 설문조사>에

따르면, 2003년 대외 통상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이 40%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 37%보다 다소 높

게 나타났다.

통상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 지속이 30%, 경제 블록화로 인한 교역

위축이 28%, 미국-이라크 전쟁 임박 및 테러위기 지속이 26% 등으로 지적됐다.

반면, 통상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거는 이유로는 중국 수출호조 지속 40%, 주요 선진국의 경기

회복 전망 24%, 국내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 17% 등을 들었다.

무역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통상 현안으로는 FTA 등 경제블록화 확산

에 대한 대비가 43%, WTO·DDA 협상이 28%,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이 22% 등으로 나타났다.

조사기업의 51%는 FTA 체결이 수출에 유리하다고 응답해 무역업계가 FTA 체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

으로 드러났다.

칠레 다음의 FTA 체결 대상국으로 중국(36%), 일본(24%), 미국(22%), 멕시코(9%), 싱가폴(8%), EU 등 기타

(1%) 순으로 지적돼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앞으로 DDA 협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협정의 개선(34%), 관세 및 비관세 장벽

의 완화(31%)가 지적돼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접근방법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신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통상이슈

한편, DDA 협상 대응방안으로는 민·관협력을 통한 공동대응(36%), 통상전문가 육성(31%), 이해 당사자간 의

견수렴(16%) 등을 제시했다.

또 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%로 나와 2003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늘어

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.

2003년 한국에 대한 반덤핑·상계관세, 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규제 추세는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%로 완화

될 것이라는 응답 4%를 크게 앞질렀다. 변동 없다는 응답도 30%를 차지했다.

또 철강(28%), 반도체(26%), 자동차(14%) 순으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석유화

학도 12%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.

통상마찰 중 국내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조치로는 반덤핑 등 추가관세 부과가 58%, 긴급수입제한이 29%

등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환경규제 강화(7%), 지재권 보호 강화(4%), 보조금 규범 강화(2%) 등도 꼽혔다.



외국의 수입규제 추이 전망(2003) 통상마찰 예상 품목(2003)

정부의 WTO·DDA 및 FTA 등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<잘 못하고 있다>가 46%, <잘 하고 있다>가 30%로 부

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.

한편,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정부는 민·관협력 체체를 구축하고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며

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해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

또 정부 부처의 통상담당자는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속토록 하는 것이 통상협상에서 보다 유리한

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다.

무역협회는 민간 기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해외 통상환경의 변

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, 정부는 DDA 및 FTA 협상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통상

전문가를 양성해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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